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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3일                                            대통령 발언록

국제문화전문가 초청 만찬

평소에 존경하는 이 대회를 주관하신 김용태 회장, 로버트 필롱 대표와 각

국 문화다양성단체 대표들을 만나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회 문화전

문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청

와대를 방문해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주 우수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문화를 보통사람에게 있어서는 공기처럼 느끼는 것이어서 실제 느끼

기는 어려우나 한국 사람이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느끼게 해준 하나의 중

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이 존

경하는 분이 김구 선생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도해온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국이 해방됐을 때 한국이 되고 싶은 나라의 내용

을 ‘나의 소망’이란 글 속에 기록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라는 

나라는 돈과 국방력은 그저 먹고 살고 남에게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수준이면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자산에 관한한 한없이 가지고 싶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싶다는 소

망을 말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이 말씀은 한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자

주 인용하고 정치적 야망을 가진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도 많이 인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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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됐습니다. 저도 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멋진 대통령으로 보이

려면 문화에 대해 아는 척을 많이 해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김구 선생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경제적

으로도 물론이지만 문화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 둘러싸

여 수천 년을 지내왔습니다. 수백 번의 이웃나라로부터 무력적 침공을 받

고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문화적 정체

성과 고유의 문화를 갖고 그 위에서 새로운 다양한 문화를 키워가고 있습

니다. 이웃나라는 물론 전 세계와 활발한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화려하고 앞선 문화의 나라와 교류를 하면 정체성과 다양성이 훼손되

고 외국문화에 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고 한 때 문화의 장벽을 쌓기도 

했습니다. 

 

상호교류, 개방되지 않는 문화는 쇠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활발한 교류 속에서 이웃나라는 물론 외국에도 문화적 특수

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교류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우리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각국 여러 민족이 정체성과 다양성을 유지해 따로

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러분 모임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호 교류ㆍ개방되지 않는 문화는 점차 쇠퇴하고 소멸해온 것

이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에 적절히 바뀐 문화와 교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의 생태학자는 한국에 서식하는 수

달의 서식지가 고립되고 교류하지 못해서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종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듯이 문화에서도 이런 우려가 마찬가지

라 생각합니다.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경제력이 약한 일방적으로 종속ㆍ동화ㆍ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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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와서 문화가 경제적 생산력과 결합해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경제력이 

약한 일방적으로 종속ㆍ동화ㆍ흡수될 수 있다는 여러분의 우려에 공감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 같은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위해 모두가 열

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노력과 지난날의 경험이 여러분

에게 작은 참고가 되고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국방문

이 유익하고 즐거운 방문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한 작은 공연 즐겁

게 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